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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거 탄허기념박물관장 스님은 1

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관내 보광

명전서 혜민 스님 초청 특강‘행복

이야기’를개최한다.

부산민족서로돕기총회
무원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스님은 1월 31일오후 7시

부산진구 본부 사무실서 2018년 정

기총회를개최한다.

불교지화강습회
정명 불교지화장엄전승회장 스

님은 1월 29~31일 김천 직지사서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인증‘불교지

화강습회’를실시한다.

공불련신년법회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은 2월 3~4일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서 불기2562년 신년법

회를봉행한다.

탄허기념박물관특강

(사)대원불교조계종은 1월 12일 총본산 양산 불광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정 청봉 스님, 총무

원장 혜오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각 원장스님 등 200여

명이참석했다.

종정 청봉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석가모니 부처님께

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인류에 큰 영향을

주었다”며“본래면목을 바로보고 수행 정진하는 납자가 돼

달라”고당부했다.

경남남부지사장청운스님

대원불교조계종신년하례법회

고창선운사(주지경우)는 1월 15일동안거포살법

회와 태허당 지성대종사 20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열린 포살법회는 선운사 대중

스님들과 선운사 불학승가대학 학인스님, 참당암·

도솔암·석상암 등 산내암자와 말사스님 등 사부대

중 110명이동참한가운데봉행됐다.

이날 포살법회는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강주 재

연 스님을 포살법사로 예경삼보에 이어 조계종단의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중심으로〈불설범망경〉보

살십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독송하고 사부

대중은 계율을 준수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

을다짐했다.

포살법회 후에는 선운사와 내장사 주지를 역임하

는등선운사중흥을이끌었던태허당지성대종사 20

주기추모재가봉행됐다. 

추모재에서 태허 스님의 문도를 대표해 법경 스님

은“은사스님의 20주기를 맞아 늘 하심하라는 스님

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됐다”며“스님의 유지를 받들

어선운사대중이더욱수행정진하겠다”고말했다.

한편 선운사는 같은 날 템플스테이 세미나동에서

‘종교인과세’와관련한세미나를개최했다.

조동제전북지사장

“일본에서 보는 한국 발 뉴스는 대부분

안좋은이야기만있습니다. 그중에는전

혀근거없는이야기들도많아요. 그런뉴

스를 접하면 한국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

질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한국에 살 때도

일본 관련 뉴스가 그리 좋은 이야기가 있

지는않았죠. 두나라에대해바르게알리

고싶었어요.”

본지에‘간사이 아줌마의 일본 사찰 엿

보기’를 연재한 나카노 요코(中野葉子·

57·사진) 씨가밝힌연재의이유다. 최근

한국불교 사찰과 문화 답사를 위해 한국

을찾은그를만나연재후일담을들었다. 

요코 씨의 한국어는 매우 유창하다. 의

사소통은 물론 글쓰기에도 문제가 크게

없다. 그런만큼가장궁금했던것은한국

과의인연이었다. 

그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아사히

신문 논설위원인 남편 나카노 아키라 기

자를 따라 도쿄에서 머물면서부터다. 요

코 씨는 도쿄서 한국어학당을 다니면서

한국어를 2년간 배웠고, 1년 동안을 한국

드라마인‘겨울연가’‘가을동화’‘대장

금’등을 보며 독학했다. 대학 시절 중국

어와 중국문화를 전공해 언어 습득 능력

이남들보다뛰어났던점도한몫했다.

2011년 남편이 서울 특파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3년간의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그

러면서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

그때부터 한국 사찰을 찾기 시작했다. 집

에서 가까웠던 조계사는 필수 나들이 코

스였다. 한국불교 사찰은 일본과 달랐다.

매우개방적이고, 역동적이었다.

“일본 사찰에는 비불(秘佛) 개념이 있

어서 불상들을 잘 볼 수 없어요. 한국은

다르더군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어요.

3년 동안 종로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도 매년 참여했어요. 정말 재

미있는기억이었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점으로는 일본인이 한

국불교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한정적

인점을꼽았다. 그러면서한국인역시일

본불교와 사찰을 알기 어렵겠다는 생각

을가졌다.

“제가 연재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일반관광 사찰이 아니라 정말 일본

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사찰을 한국인에

게 소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반

도 도래인(渡來人)들의 문화가 남아 있는

사찰을알리고싶었죠.”

마지막으로 요코 상에게 한국인에게 추

천하고 싶은 일본 사찰과 일본인에게 추

천하는 한국 사찰을 질문했다. 곧바로 답

이 왔다. 꽃과 관음신앙으로 유명한 나라

의하세데라(長谷寺)와영주부석사였다.

“하세데라는 일본 관음신앙을 잘 확인

할수있는곳입니다. 꽃도정말아름답습

니다. 영주 부석사도 정말 아름다운 사찰

이죠. 무량수전도 아름답지만, 사찰과 주

위 풍광이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서로 좋은 점만 볼

수 있다면 갈등이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

까요?”

서울특파원남편따라한국행

3년서울생활하며매력빠져

“종로연등축제매년찾았죠”

한국인에게바른정보주고파

“韓日문화, 
바르게알리고싶어요”
Interview
한일문화 알리미 나카노 요코자유기고가

(사)대한불교연화조계종은 1월 12일 총본산 영천 정림사

경내 대웅전에서 무술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는종정보명스님과총무원장혜법스님, 종회의장법진스

님, 문화부장정호스님등 20여명이동참했다.

총무원장 혜법 스님은“소통으로 단합해 종단 중흥의 초

석을놓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 손문철대구지사장

연화조계종신년하례법회

진안쌍봉사(주지보경)가무술년새해를맞아지역어르

신 200명을초청해새해맞이떡국나눔행사를개최했다. 1월

12일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2층 강당에서 열린 행사는 어

르신들에대한공경의뜻을전달하는자리로마련됐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어르신들

을공경하는효문화가더욱확산되기바란다”고말했다.

조동제전북지사장

진안쌍봉사신년맞이떡국나눔

조계종 명예원로의원이자 법주사 조실

인 월서 스님이 캄보디아와 양국 불교계

의우의를다졌다.

월서 스님은 1월 10일 캄보디아 왕립

쁘레아시하누크라자 불교대학교서 500여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컴퓨터

를 기증했다. 월서 스님의 컴퓨터 기증은

2013년 이후 3번째로 캄보디아 불교대학

교의 교육선진화를 위해 진행돼왔다. 스

님은 또한 대학 요청에 따라 교직원들의

연수활동을후원하기도했다.

이날 불교대학 부총장 욘 셍예 스님은

“월서 스님의 컴퓨터 후원에 불교대학교

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며“이번 기증 덕

분에 지방 분교인 바땀방과 깜퐁츠낭, 깜

퐁짬의 대학교도 혜택을 입게 됐다”고 감

사의뜻을전했다.

이에 월서 스님은 1961년 캄보디아 프

놈펜서 열린 제6차 세계불교대회에 참석

한 은사 금오 스님을 회고하며“불교대학

교 발전과 함께 재학생들이 연구에 매진

해 캄보디아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원한

다”고화답했다.

같은 날 월서 스님은 캄보디아 승왕청

초청으로 승왕청을 방문, 승왕 텝봉 스님

을 예방했다. 두 스님은 1993년 일본서 처

음 만난 이후 세계불교도대회를 통해 수

차례만난바있다.

텝봉 스님은 월서 스님의 지속적인 캄

보디아 후원에 감사를 표한 뒤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월서 스님은 크메르루주 만

행에 의해 초토화된 캄보디아 불교를 복

구시킨 텝봉 스님의 법력을 높이 평가했

다.

김주일기자

월서스님, 캄보디아서불교우의다져

조계종명예원로의원월서스님(오른쪽)이캄보디아승왕텝봉스님으로부터감사장을받고있다.

People A11제 1182 호 2018년 1월 24일수요일 / 불기 2562년

신성민기자motp79@hyunbul.com

승왕청 초청에 방문, 

왕립학교에 컴퓨터 기증

선운사, 상구보리하화중생원력다져

포살법회·지성대종사 20주기 추모재

제16기불교의식(범음·범패·작법)학인모집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나비춤)보존회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층 202호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49-6)
전화 : 032)529-6708 / FAX : 032) 529-6709 /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 의식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오후 3시 30분)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다루는 법. 사십구재·천도재·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 법 무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 오후 5시)
䧿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䧿 바라춤 -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관욕게바라

■ 지도교수 : 䧿 종송. 도량석. 예불. 각단불공 및 목탁. 요령. 태징. 북 치는 법 [동허스님]
䧿 작 법 : 나비무. 바라무 기초과정 [지공스님]
䧿 천도재의식 전과정. 작법무 전문과정 [보유자 일초스님] 

입회비(교재비 포함) 20만원을 제외한 1년 과정 교육비 일체“무료”

●개강일시 : 2018년 3월 6일(화요일) 오후 2시 30분
●모집인원 : 00명 (선착순)      ●강의요일 : 매주화요일오후 2시~ 5시
●접수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2월 28일까지.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초정파교육원으로서수료증을수여하며전통의식을여법하게봉행할수있도록지도합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기본과정(3개월)

중급과정(3개월)

신행과정( 1년 )

특수작법( 1년 )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海 東 佛 敎 儀 式 敎 育 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종로구낙원동243-3 탑골공원뒷편 ☎ 02)741-0495,0496

※ 본원은초종파교육도량으로서수료증을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지도와편의를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제98기

사물(목탁,요령,태징,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개 강 일 : 2018년 1월 31일 개강
◆강의일시 :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강좌)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